


2
3
3

목차

목차
다산초당
조선 실학을 꽃피우다 다산초당



 

관광명소 >  강진명소 >  다산초당

조선 실학을 꽃피우다
다산초당

강진만이 한눈으로 굽어 보는 만덕산 기슭에 자리한 다산초당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 18년중 10여년 동안을 생활하시면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 600여권에 달하는 조선조 후기 실학을 집대성 하였던 곳이다.

현판에 판각된 ‘다산초당'이란 글씨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친필을 집자해서 모각한 것이다.

다산초당, 동암, 서암, 천일각 등의 건물과 ‘다산4경' 이라 부르는 정석, 약천, 다조, 연지석기산 등의 유적이 있다.

다산초당을 비롯하여 이곳의 다양한 유적을 ‘정약용 유적' 으로 통합하여 사적 107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다산초당 건물은 원래 목조 초가였으나 1936년에 노후로 인해 붕괴되어 없어졌던 것을 1957년 강진 다산유적보존회에서 그자리에 목조 와가로

중건하였고

현판에 판각된 ‘다산초당’이란 글씨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친필을 집자해서 모각한 것이다.

다산초당

(http://www.gangjin.go.kr)

/culture/attractions
/culture/attractions/twelve_scenery
/culture/attractions/twelve_scenery/dasanchodang


천일각 동암 서암

항공VR  파노라마(다산초당)  파노라마(연못)  파노라마(서암)

다산초당은 노후로 인해 붕괴되었던 것을 1957년 복원하였고 그 후 다산선생이 거처하였던 동암과 제자들의 유숙처였던 서암을 복원하였다.

다산초당에는 이밖에도 다산선생이 「丁⽯」이라는 글자를 직접 새긴 정석바위, 차를 끓이던 약수인 약천, 차를 끓였던 반석인 다조,

연못가운데 조그만 산처럼 쌓아놓은 연지석가산 등 다산사경과 다산선생이 시름을 달래던 장소에 세워진 천일각이라는 정자가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1762~1836)은 진주목사를 지낸 정재원의 넷째 아

들로 태어나 28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검열, 병조참지. 형조참의

등을 지냈으며 1801년 신유사옥으로 경상도 장기로 유배되었다가 황

사영 백서사건으로 다시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처음에는 강진읍 동문밖 주막과 고성사의 보은산방, 제자 이학래 집 등

에서 8년을 보낸 후 1808년 봄에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겨 해배[解

配]되던 1818년 9월까지 10여년 동안을 다산초당에서 생활하면서 제

자들을 가르치고 저술을 하였으며, 다산의 위대한 업적이 대부분 이곳

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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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초당으로 올라가는 산길에 소나무 뿌리가 지상으로 핏줄처럼 들어나있다.

강인한 나무의 생명의지를 보여주면서 다산초당을 오르는 길에 인상깊은 풍경이다.

다산초당에서 백련사로 이어지는 오솔길은 다산 정약용선생이 백련사의 명승 아암 혜장 선사를 만나기 위해 오가던 사색의 길이다. 길이는 800m

이며 도보로 30분 정도 소요된다.

길주변에는 동백나무와 차나무가 어우러져있어 경관이 아름답고 경사도 완만하여 걷기 코스로 제격이다.

오솔길 중간 지점에는 해월루가 있어 잠시 쉬어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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